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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  견  대  학 대만 보인대학교 辅仁大学 

파  견  기  간  2022.9 ～ 2023.6 

학과  및  학년 영어영문학과 4 학년 

성          명 이시은  

제    출    일 9 월 10 일 

 

*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/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,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

기록되는 자료입니다.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. 

*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(파견대학/기숙사내부 등)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. 

1. 파견대학 및 날씨, 음식, 지역 등 소개 

학기시작: 2022.9.15 / 

2023.02.20 

학기종료: 2022.12.30 

/2023. 06.17 

방학: 2023.01.01 ~ 

2023.02.19 

학교주소: No. 510 號, Zhongzheng Rd, Xinzhuang District, New Taipei City, 대만 242 

저는 대만 보인대학교로 파견이 되었고, 학교는 신베이시에 위치해 있습니다.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앞에 

지하철역 있어서 다른 동네 이동이 쉬웠고, 타이베이까지 약 30 분정도 소요됩니다. 학교내 광장에서 작은 야시

장이 매달 한달에 한번 열렸고, 그 외 다양한 동아리 행사들이 자주 열렸습니다. 천주교 학교로 크리스마스 기간

에는 거대한 트리가 있었습니다.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 (교환학생 및 본교학생)들을 대상으로 welcome party 

및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버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. 버디는 기숙사 입실인 비자연장 같이 대만 생활에 

필수적인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. 학기는 한국보다 약 1~2 주정도 긴 편이며, 4 월 첫 주는 봄방

학이었습니다. 대만의 문화 중 가장 특이했던 것이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과 점심시간이 있다는 점 이었습니

다. 대만은 습도가 정말 높아서, 기본적으로 벌레들이 크고, 많고, 종류도 다양합니다. 바퀴벌레는 길에서 돌아다

니고 심지어 기숙사 방 내부까지도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중화권의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한국음식

처럼 매운 음식은 없습니다. 하지만 훠궈는 정말 맛있고, 추울 때마다 항상 먹었습니다. 대만은 한국처럼 지하철

로 이동이 가능하고, 공용자전거가 매우 잘 되어서 타이베이 내 이동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. 대만의 계절은 1

년 내내 여름이라고 생각하지만 12 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어느정도 보온이 필요한 도톰

한 옷이 필요합니다.   



 



 

 

2. 학과 및 수업소개 (현재 이수학점.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) 



 

저는 중국어 수업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영어로 들었습니다. 영어로 진행이 되는 수업은 대부분 외

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. 저는 매 학기 3 과목 총 9 학점을 이수하였고 그 중 6 학점은 전공 수업 3 학점은 교양수

업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과목에 팀과제와 학기 말에는 팀발표도 있었습니다. 대만은 팀발표와 수업 참여를 

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학기 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하지만 교환학생이라고 교수님에게 말을 하면 과제 

및 발표를 원활하게 조절해 주셨습니다. 학교 교수님들이 교환학생들을 모두 관심있어서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

있었습니다. 모든 수업 난이도는 한국과 비슷하였고, 전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교양 수업으로는 modern 

Chinese 을 수강하였습니다. 이 수업은 기초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,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

다.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evening mandarin class 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. 매주 화,수,목 저

녁 6:40 ~ 8:10 분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처음에 보증금 100ntd 를 제출해야 합니다. 저는 처음에는 매번 갔지만 

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많아지면서 자주 빠지게 되었고,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 

3.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(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, 기숙사 사진 첨부) 

 보인대학교에는 여러 기숙사가 있지만, 교환학생이 생활 할 수 있는 기숙사는 정해져 있습니다. 모든 

교환학생이 같은 층에서 거주하였고, 쉽게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. 기숙사는 한학기에 

9000ntd 로 한화로 대략 37 만원 정도 합니다. 첫 학기 시작할 때 보증금까지 총 12000ntd 를 제출하고, 학기가 

끝나면 3000ntd 는 돌려받습니다. 한 방에 4 인 1 실로 화장실 및 샤워실은 공용입니다. 2022-2 학기 룸메이트는 

한국인 3 명 대만인 1 명이었고, 다음학기에는 대만인 3 명 한국인 1 명이었습니다. 기숙사비용이 매우 저렴해서 

한국과 같이 깨끗한 기숙사를 기대하면 안되고, 딱 가격만큼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

학교에 비해서 한국인 교환학생은 정말 적습니다. 2022-2 학기에는 총 3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고, 2023-

1 학기에는 추가적으로 2 명의 학생이 보인대로 파견이 되었습니다. 그 외 일본인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독일 

프랑스 호주 스페인 싱가포르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 



 

 

4. 식비, 용돈, 책,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(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) 

 

모든 끼니를 밖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식비는 대략 한달에 40 만원 정도 썼습니다. 주로 학생식당에서 

100ntd 이내로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. 학교 밖 식당은 평균적으로 160ntd 정도 입니다. 주말에는 타이베이에서 

밥을 사 먹었습니다.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였습니다. 대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하진 않고 타이베이에서 

밥을 사 먹으면 한국과 비슷합니다. 휴대폰 요금은 중화통신 180 일 유심을 학생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

사용했습니다. 책값은 중국어 책 대략 400ntd 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들지 않았습니다. 저는 한 달에 약 

80 만원을 부모님에게 받았고, 생활하면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금액이었습니다. 만약 여행을 가게 된다면 

추가적으로 10 만원을 더 받았습니다. 오히려 한국인 학생들이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었고, 일본인 학생들은 

한달에 40 만원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. 이들은 기숙사에서 밥도 해먹고 3 끼 모두 학생식당에서 

해결하였습니다.  

 

5.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(장단점 등) 

학교의 장점 첫번째는 한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. 대

만에서 생활하면서 문뜩 한국인들이 그리울 수 있지만,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

생각합니다. 영어 및 중국어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언어 실력을 높일 수 있었고,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

다. 실제로 저는 미국인 친구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. 두번째는 교수님들이 교환학생들에

게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.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매 시간 말을 걸어주었고, 대만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자

주 물어봐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매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및 성적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

나누었습니다.  



 

단점은 기숙사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는 절대로 생활 할 수 없는 건물에서 1 년을 보냈습니다. 벌레도 

진짜 많고, 매일 화장실 이모님들이 화장실 청소도 해주시지만 위생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. 이 점이 1 년동안 생

활하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.  

6. 유학생활을 마친 소감 

저는 기본적인 중국어만 배우고 바로 대만으로 갔습니다. 대행이 영어수업을 들었고, 영어를 잘하는 대만 친구들

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다른 한국인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

을 선택했다면, 한국에서 미리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대만에서 영어로 충

분히 생활 할 수 있지만, 중국어를 못해서 생가는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

들만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많은 대만 친구들을 만나지 못 한 것이 아쉬웠습니다. 대만의 겨울은 뼈가 시렵고, 기숙

사에는 난방장치가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저는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. 두꺼운 패딩까진 필요 없지만, 

어느정도 추위를 버틸 수 있는 두꺼운 옷과 작은 전기장판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 저는 교환학생을 다

녀온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. 교환학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, 혼자 타국에 나가 모든 행정절

차를 해결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.  

 


